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사전 공공프로그램 워크숍 참가자 모집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사전 공공프로그램 워크숍 〈하나 혹은 복수의 광주〉 

12월 13일에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내년 비엔날레를 함께 사유해보는 초기 실험이자, 그 개념적·정서적 토대를 여는 자

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될 여러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구체화될지 함께 상상해보며 여러분을 초대합

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개념적 흐름을 함께 따라가며, 이 사유가 예술적 실천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개요  

‧ 일정: 2025년 12월 13일(토) 14:00~17:00  

‧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15) 

‧ 모집인원: 선착순 70명(무료) 

‧ 접수방법: 구글폼 접수 https://forms.gle/P36eMLojRois6iNQ8 

‧ 참가비: 무료  

‧ 주최/주관: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 행사에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주요 구성  

‧ 세션1  

: 〈하나 혹은 복수의 광주?〉는 호추니엔 예술감독이 비엔날레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변화’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스스

로 발생하거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변화가 어떤 성격과 규모, 속도 등으로 나타나는지 그 다양한 양태를 살펴봅니다. 이어 

정명중 교수는 5·18을 ‘다양체(multiplicity)’로 재구성하며, 이질적 요소가 만들어내는 공동작동과 창발적 변화를 논의합

니다. 박가희 큐레이터는 역대 광주비엔날레에서 ‘광주’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짚으며, 광주를 복합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로 사고할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 세션2  

: 〈복수의 광주로 향하는 가능한 경로〉는 최경화 큐레이터의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예술 실천이 불러오는 감각적 전환을 

통해 변화를 ‘사건’이 아닌 세계와 맺는 관계의 재구성으로 제시합니다. 이어 CAMP, 재클린 키요미 고크, 박찬경, 왕투오 

작가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며, 각자의 실천 속에서 축적된 고유한 질문과 경로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쿠안 

우드 큐레이터가 이러한 예술적 실천과 논의들이 다음 비엔날레의 구성에 어떤 방향성을 더하는지 살펴보며 세션을 마무

리합니다. 

[홈페이지 참조] 

(국문) https://www.gwangjubiennale.org/gb/events/info.do 

(영문) https://www.gwangjubiennale.org/en/events/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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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wangjubiennale.org/gb/events/info.do
https://www.gwangjubiennale.org/en/events/info.do


 

The 16th Gwangju Biennale Pre -Programme Workshop  

: One or Multiple Gwangju(s)   

 

The 16th Gwangju Biennale Pre-Programme Workshop: One or Multiple Gwangju(s) 

As an early experiment in thinking together, the 16th Gwangju Biennale Pre-Programme Workshop on 13 

December sets the conceptual and affective groundwork for the upcoming Biennale. We invite you to join us in 

imagining how these ideas may unfold in the year ahead.  

 

■ Program Information 

‧ Date: December 13 (Sat), 14:00–17:00 

‧ Venue: Gwangju Biennale Geosigi Hall 

‧ Registration : free, up to 70 seats 

  Google form https://forms.gle/pN1wwzvCtwA1ux157 

‧ Organized by: Gwangju Biennale Foundation and the City of Gwangju 

‧ For the further inquiry, please call at +82 (0)62-608-4285, 4291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tween Korean and English is provided  

 

■ Program Details 

Session 1.  

: Structured in two parts, Session 1 One or Multiple Gwangju(s)? begins with Artistic Director Ho Tzu Nyen’s 

introduction to one of the  Biennale’s central enquiries: change. He will outline changes of different natures, 

scales and rates—weather self-willed or imposed. Professor Jeong Myungjung follows by reframing May 18 as 

a “multiplicity,” tracing its collective assemblage and emergent change. Park Gahee closes the session by 

revisiting how the city of Gwangju has appeared throughout previous editions of the Biennale, opening up 

possibilities for thinking about Gwangju as a composite and continuously changing entity. 

Session 2. 

: Possible Pathways to Gwangju(s) opens with Che Kyongfa discussing how artistic practice generates 

perceptual transformations that allow us to understand change not as an event, but as a reconfiguration of our 

relations to the world. This will be followed by a series of presentations by artists CAMP, Jacqueline Kiyomi 

Gork, Park Chan-kyong, and Wang Tuo, each sharing the central enquiries, trajectories or shapes of their 

distinct practices. The session concludes with Brian Kuan Wood’s reflection on how these artistic practices and 

themes shape the next edition of the Biennale.  

 

https://forms.gle/pN1wwzvCtwA1ux157

